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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체인과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지방공항 화물터미널 
발전 방안 연구: 국내외 공항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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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신선화물을 처리하는 콜드체인 현황과 관련 친환경 기술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항공화물 
터미널 발전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국내외 공항들 중 신선화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공항
사례들을 살펴보고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여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있는 공항 화물터미널의 운영 사례들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국내 15개 지방공항들은 항공화물 물동량 수준이 거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기존에 계획되었거나 건설
된 화물터미널 시설을 확장한다기 보다 지방공항 산업 권역에 특성화 된 콜드체인 시설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운영 전환
이 요구된다. 최근 들어 지방마다 지역에 특화된 유기농 농축수산물 그리고 바이오·의약품 및 포장식품(김치 등)이 항공
화물 수출길 판로를 모색하고 있다. 지방공항이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콜드체인 시설을 화물 터미널 구역 내 구비한다면
산업 권역 내 항공화물 물동량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으며 지역의 업체는
인천국제공항까지 운송되는 물류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는 지역 내 공항에 콜드체인 시설 구축을
중앙정부는 포워더 업체들이 지방공항에 정착할 수 있는 중장기 기본계획 및 세제 인센티브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developing air cargo terminals by examining
the status of the cold chain that handles fresh cargo and previous studies on related eco-friendly 
technologies. In addition, this study evaluated cases of airports operating fresh cargo handling facilities 
among domestic and foreign airports and analyzed operation cases of airport cargo terminals 
contributing to reducing carbon emissions by applying eco-friendly technology. Considering that the 15 
local airports in Korea have almost no air cargo volume, there was a shift in operation toward building 
specialized cold chain facilities in the local airport industrial area rather than expanding the planned 
or constructed cargo terminal facilities. If a local airport has a cold chain facility using eco-friendly 
technology within the cargo terminal area, the air cargo volume within the industrial area can be 
handled independently rather than going to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saving local companies 
logistics costs an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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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학습양식은 신선화물은 부패를 막고 최적의 신선도를 

유지해야만 하는 화물이다. 따라서 항공사는 지상이동에
서부터 항공기 탑재 및 하기에 이르기까지 화물이 변질
되지 않도록 온도를 관리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농·수·축
산물과 유가공품 등이 대표적인 신선화물이었지만, 최근 
들어 바이오・의약품, 화학제품, 일부 전자제품도 온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신선화물에 포함되어 항공
기로 운송된다. 이러한 신선화물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하는 것은 식재료와 바이오・의약품이다.

코로나-19 이후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특송이 세
계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항공운송업계에서 신선화물은 
고부가가치 화물로 평가받고 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19 이후 신선화물은 가파르게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물동량은 연간 2～3% 늘어나는 데 반해 신선화
물 증가율은 연 10%를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항공사 입
장에서는 일반 화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와 
지속가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선화물 시장
을 항공운송업계에서는 '블루 오션'으로 판단하고 있다. 

항공사 뿐만 아니라 공항운영당국 역시 공항의 항공화
물 허브 육성을 위해 신선화물 물동량 유치에 적극적으
로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펜더믹을 경험하면서 항공사
와 공항은 여객수요의 갑작스런 하락을 경험하였지만, 
안정적인 항공화물 수요를 몸소 체험하였다.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하마스 분쟁 등 대외적인 격변 속에서도 항공화물 수요
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공항운영당국 입장에서 신선화물은 화물터미
널 반입부터 화물터미널(화물창고) 보관 및 처리 전 과정
에 걸쳐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고, 항공기 탑재 및 하
기 과정에서 파손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화물과 
달리 신선화물은 야외 야적장에 보관할 수 없고 신선화
물 전용 화물창고에만 보관해야 하는 데, 아직까지 신선
화물 보관 시설이 매우 제한적이라 보관·유통할 수 있는 
기간도 매우 짧다. 공항운영당국은 이런 신선화물을 안
전하고 신속하게 항공기를 통해 운송하기 위해 신선화물 
인프라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만 한다. 하지만 
신선화물 처리시설은 필연적으로 냉장, 냉동 및 정온(보
온) 기능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전력과 에너지
를 사용한다. 

Fig. 1. Net Zero 2050 by ACI Roadmap

신선화물 처리와 더불어 항공화물 터미널 운영에 있어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친환경 공항운영이다. 세계공항협
의회(ACI, Airport Council Internationl)는 유럽의 약 
주요 공항들을 중심으로 2050년까지 탄소 제로(Zero) 
정책을 결의하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럽 대륙 38개국
의 약 324개 공항들이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
성하겠다고 밝혔으며, 132개 공항들이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조기달성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를 위해 
ACI는 유럽 대륙에 AZEA(Alliance for Zero Emission 
Aviation) 및 RLCF(Renewable and Low Carbon 
Fuel Value Chain Alliance)를 설립하여 적극 지원한
다는 계획이다[1].

ACI Net-Zero 2050 로드맵은 친환경 공항 운영을 
위해 탄소 배출 제로를 추진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항
공유를 친환경 (SAF, Sustainable Aviation Fuel) 연료
로 대체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소 또는 전기 등 탄소를 배
출하지 않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공기 및 지상조업 차량 
도입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2].

따라서 본 연구는 신선화물을 처리하는 콜드체인 현황
과 관련 친환경 기술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항
공화물 터미널 발전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국내외 공항들 중 신선화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공항 사례들을 살펴보고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
여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있는 공항 화물터미널의 
운영 사례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콜드체인 기술과 친
환경 탄소 저감 기술은 이제 국내 공항이 발전하기 위해
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이미 인천국제공항은 콜드
체인 기술과 친환경 탄소 저감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 항
공화물 수요의 98%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
대로 나머지 국내 15개 지방공항들은 전혀 항공화물 물



콜드체인과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지방공항 화물터미널 발전 방안 연구: 국내외 공항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307

Fig. 2. Cold Chain Market Forecast (source : Market.us, ‘Global Cold Chain Market’, 2022) 

Fig. 3. Framework of Smart Cold Chain Monitoring System [8]

동량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며 화물터미널 시설을 활용 
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들이 항공
화물 터미널 운영 및 물동량 유치 고도화를 위한 시사점
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2. 본론

2.1 콜드체인과 친환경기술
콜드체인이란 제품의 생산단계부터 시작해 소비자에

게 배송되기 까지 일정한 저온 범위를 유지하기 위한 일
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글로벌 콜드체인 시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바이
오·의약품의 신속배송 및 비대면 사회적 문화 확산에 따
른 글로벌 배송 증가 등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Market.us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콜드체인 시
장 규모가 약 $2,605억 USD였지만 10년 후에는 시장 
규모는 약 $9,505억 USD로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
망하였다. 즉 연평균 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로 환산하면 향후 10년 간 연간 
약 14.2%씩 고성장을 기록한다는 것이다. Market.us 
Inc.는 콜드체인 운송(Transportation) 시장의 규모가 
확대될뿐만 아니라 4차산업 혁명 기술이 결합된 콜드체
인 보관시설(창고)의 발전으로 창고물류업 생태계 전반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하였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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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예측 보고서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콜드
체인 시장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제시되었다[4]. 

첫째, 아태지역 경제성장과 함께 유기농(신선)식품 선
호현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아태지역에서 패스트푸드 소매(QSC, Quick 
Service Chain) 시장이 성장하면서 콜드체인 수요가 함
께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아태지역의 유통구조가 온라인 플랫폼 중
심의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급속도로 개편되면서 온라인 
주문을 통한 신선식품에 대한 소매(Retail) 수요가 급증
하고 있기 때문이다[5].

기존의 콜드체인은 온도조절이 되는 물류창고 및 운송
수단 때문에 높은 비용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구조
적인 단점을 갖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에너지를 필
요로 하고 이에 따라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할 수 밖에 
없는 유통구조였던 것이다[6].

하지만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CI를 중심으로 
유럽의 선진공항들이 친환경 탄소 배출 제로를 선언하면
서 콜드체인도 고효율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다
양한 신기술이 적용되고 있다[7]. 일례로 RFID(Radio 
Frequency ID)를 활용한 Temperature monitoring, 
Wireless traceability system, 냉동 및 냉장이 모두 가
능한 배송센터 구축 등을 콜드체인에 적용함으로써 콜드
체인 유통을 최적화(Optimization)하여 신선화물의 가
장 큰 목표인 배송시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8]. 

2.2 인천국제공항 쿨카고센터(CCC)
인천국제공항(ICN)은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배송이 

항공화물성장의 큰 축을 차지하면서부터 매년 고성장하
고 있는 신선화물 성장에 대응하여 2021년 9월 제2여객
터미널 에어사이드 내 신선화물처리를 위한 쿨카고센터
(CCC, Cool Cargo Center)를 오픈하였다. 이를 통해 
신선화물 운송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화물 적재, 환적 
및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고 특송화물에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Fig. 4 참고).

인천국제공항은 신선화물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해 선
제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주도로 협의체를 구성(인천
국제공항공사, 항공사, 포워더 등)하여 2022년 11월 국
제항공운송협회(IATA, Int‘l Air Transport Association)
가 주관하는 국제표준공급망 온도관리체계인 CEIV 
Fresh 인증을 받았다. 이는 IATA가 인천국제공항의 신
선화물 관련 처리시설, 전문인력 및 관리체계 등을 포함

한 신선화물 항공운송품질을 인증한 것으로 인천국제공
항이 글로벌 항공화물 허브공항으로서 입지를 굳히는 계
기가 되었다.

인천국제공항 CCC는 2019년 7월에 착공하여 2021년 
2월에 완공하였으며 신선화물창고의 면적은 약 1,872 
sqm 이고 항공화물 탑재용기인 ULD (Unit Load 
Device)가 대기하는 캐노피 면적은 15,534 sqm에 이르
고 있다. 신선화물창고는 냉장, 냉동, 보온 및 정온기능
을 갖춘 총 6개의 신선화물 처리공간을 구비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기존 화물터미널에 없었던 캐노피 시설
을 새로이 구축함으로써 신선화물이 탑재된 ULD를 화물
항공기에 탑재 또는 하기 시 악기상(강설, 강우, 고온다습 
또는 미세먼지 등)에 노출되는 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었다. 캐노피에서 총 45대 ULD를 동시 보관가능하다. 

Fig. 4. Cool Cargo Center (CCC) at Incheon Airport

이는 B747-400F 화물기 1대 기준으로 로어 데크
(Lower Deck)에 탑재할 수 있는 ULD보다 많은 숫자이
다. CCC 냉장전용 창고는 +2에서 +8도 온도 조절이 가
능하며 냉동전용 창고에서는 –15에서 –20도 온도조절이 
가능하다.

이러한 시설을 통해 일평균 최대 약 94톤의 신선화물
을 처리할 수 있으며 기존 화물터미널까지 이동이 불피
요한 신선화물일 경우 일일 최대 120톤까지 처리할 수 
있다. 앞서 다양한 인천국제공항 CCC 특징들을 설명하
였지만 가장 큰 장점은 Fig.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신선
화물의 동선과 처리시간이 대폭 단축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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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ld Chain Cargo Volume at CCC (Source : Korean Air)

CCC를 구축 및 운영함으로서 신선화물 이동동선은 기
존 5.4km 에서 최대 6.0km까지 이르던 화물기 이동 동
선이 3km 이내로 감소하였다. 환적하는 신선화물의 경우 
기존 화물터미널로 이동하지 않는다면 기존 최대 4시간에
서 2시간 30분으로 화물기 환적시간이 감소할 수 있다.

Fig. 5는 인천국제공항 CCC 운영개시 이후 신선화물 
처리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Fig. 5는 CCC 캐노피에서 
처리된 ULD 물동량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신선화물 처리
시설에서 처리된 수출화물 및 통과화물 물동량을 제시하
였다. 2021년 9월 개항 당시만 하더라도 신선화물의 수
출화물은 0.1톤이고 통과화물은 384.5톤에 불과하였다. 
이후 수출화물은 2022년 12월 월 699.1톤으로 최대 실
적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에 통과화물은 개항 이후 매월 소폭의 변동은 있지만 꾸
준한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통과화물은 계속 증가하였고 
2024년 2월 1,217.9톤으로 최대실적을 나타냈고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Classification Cargo Terminal CCC

Dolly 215 311

Canopy None Equipped
Cool Cargo Room None 6

Workstation None 1
Weight Scale None 1

Office 61 sqm 365 sqm
Rest Area None 56 sqm

Toilet Portable 2 units
※ Source : Korean Air

Table 1. Facility Overview on CCC

2.3 ICN 친환경 화물터미널 운영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계류장 지역(항

공기 지상이동 지역)에 친환경 지상조업차량 충전을 위
한 공용 인프라 시설을 구축해 2023년 8월부터 국내 공
항 중 최초로 정식운영을 하고 있다. 기존의 노후화된 디
젤엔진 지상조업차량들을 대체할 전기 조업차량용 충전 
인프라 16기를 설치하고 운영을 개시한 것이다.

2023년 기준 지상조업사들이 약 천 여대 디젤 지상조
업차량(수하물 운송 및 탑재, 화물 운송 등 담당) 운영하
고 있으며, 이 중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 약 50% 이
상에 달해 공항 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되어 왔다.

디젤엔진 지상조업차량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10) 배출량의 약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2020년 1월 국내 5대 
지상조업사들(한국공항㈜, 아시아나에어포트㈜, ㈜샤프
에비에이션케이, 스위스포트코리아㈜, ㈜제이에이에스)
과 탄소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Fig. 6. Electric Powered Upper-deck Loader at I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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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CN Branded Light-Weight ULD

업무협약을 통해 노후화된 디젤 지상조업차량을 친환
경 전기동력 조업차량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2030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ZERO)를 달성하겠다는 목표
를 수립한 것이다.

전기충전소 16기 정식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공용 충전 인프라를 150기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인천
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지상조업사의 구형 디젤 지상조
업차량을 최신형 친환경 전기 조업차량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의 충전 인프라 도입을 통해 
기존의 디젤 조업차량이 친환경 전기 차량으로 전환되면 
인천공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저감되는 것은 물론 공항 
대기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Fig. 6 참고).

인천국제공항은 항공물류의 녹색 성장을 지원하기 위
해서 과거에 총 2차례에 걸쳐 인천공항 브랜드 경량형
(Light Weight) 항공화물 ULD 보급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제1차 보급사업은 2009년에 제2차 보급사업은 
2010년에 실시되었으며 인천광역시청과 인천국제공항
공사가 공동 추진하는 ‘인천공항 항공물류 특성화 브랜
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ULD 보급사업은 참여하는 항공사가 기존의 알루미늄 
ULD 대비 단가가 비싼 경량형 컨테이너 구매 시 구매단
가의 50%를 지원해 주고 항공사는 소유물인 ULD에 인
천국제공항 로고를 붙여 대외 광고 효과를 타켓팅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Fig. 7 참고).

인천공항은 1차 경량형 ULD 보급사업이 인천공항 브
랜드 홍보는 물론 친환경 화물터미널 운영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1차년도 보급 수량인 82대에서 2차 
사업에서는 대폭 확대된 292대의 ULD를 인천공항 취항
하는 여객 또는 화물 전문 항공사들에게 보급했다. 1차 
사업기간 동안 인천공항이 지원하여 항공사들에게 보급
된 총 82개 ULD의 연간 운항횟수를 조사한 결과 1개 
ULD가 1년간 세계 각 국의 공항을 평균 230회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한 해 동안 약 4.5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및 148천 리터(Litre)의 유류 절감 효과가 있
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4 비엔나 공항 Pharma Handling Center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공항은 (VIE) 코로나-19 발발

을 계기로 콜드체인 항공물류 분야에서 경쟁공항 대비 
바이오・의약품 등 신선화물 물동량을 선도하는 계기를 
맞이했다. 비엔나 공항은 2018년 선제적으로 1,650sqm
에 바이오・의약품 화물센터(VPHC, Vienna Pharma 
Handling Center)를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VPHC는 크게 
정온, 냉장및 냉동시설로 구분된다. 정온시설은 1,500 
sqm 면적을 차지하며 영상 15도에서 영상 25도까지 온
도를 조절할 수 있다(Fig. 8 참고). 

Fig. 8. Vienna International Airport’s PHC  

냉장시설은 153 sqm 면적을 차지하며 영상 2도에서 
영상 8도 사이를 유지할 수 있다. 냉동창고는 영하 25도
를 유지한다. 이 뿐만 아니라, VPHC 랜드사이드에서 신
선화물을 처리하여 에어사이드에서 항공기에 탑재하는 
과정까지 냉장 또는 냉동을 유지할 수 있는 전기 트레일
러 (Electronic Reefer Trailer)를 운용하고 있다 전기 
트레일러 운용이 가능해진 이유는 비엔나 공항 운영당국
이 일반 화물에 비해 신선화물 계류장 동선을 상대적으
로 단축시켰기 때문이다. 

2022년 비엔나 공항 VPHC는 연간 약 3,600 톤 신선
화물을 처리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하여 약 64% 물동
량이 증가한 수치이며 2020년 1,697톤 대비 약 212% 
성장한 실적이다. VPHC는 중부 및 동유럽에서 가장 먼
저 GDP 인증을 받았다. GDP는 의약품 분야 우수유통 
관리기준 (Good Distribution Practices)로 우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통해 생산된 의약품의 물류 및 유통
과정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준을 의미한
다. GDP는 EU에서 1994년 최초로 제정한 개념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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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WHO(세계보건기구)는 자체적으로 GDP를 제정하였
다. WHO는 회원국들에게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GDP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GDP 인증받은 VPHC를 통
해서 유럽의 의약품이 중동, 아시아 및 미주지역으로 운
송되고 있다. 비엔나 공항은 수입되는 의약품을 VPHC
에서 하기하여 약 36시간 이내 유럽23개국에 지상 운송
할 수 있는 육상교통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2.5 VIE 친환경 화물터미널 운영
비엔나 공항의 VPHC는 신선화물 처리 및 운송에 특

화된 시설일뿐만 아니라 친환경공항 운영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신선화물 처리시설은 냉장, 냉동 및 정온(보
온) 기능을 제공 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전력과 에너지
를 사용한다. 

Fig.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엔나 공항은 이러한 전
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항 주변지역 24헥타르 (약 
24만 sqm)에 총 8개 태양광 발전소(Solar PV Park)를 
건설하여 연간 약 20MW 전력을 공항에 공급하고 있다. 
콜드체인 시설 특성상 에너지 효율성이 낮은 점을 감안
하여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여 탄소배출을 저감한다.

Fig. 9. Solar PV Park at Flughafen Wien A. G.

Fig. 10. Reefer Trailer at Flughafen Wien A. G.

아울러 빈공항에서 처리되는 바이오의약품 화물이 항
공기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온도를 조절하도록 
공항운영당국은 Cool Handling Reefer Trailer(혹은 
신선화물 돌리 카트)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Fig. 10 
참고). 최대 –20도까지 냉동상태로 에어사이드 내에서 
화물이동이 가능하며 2도에서 8도 사이 냉장상태로도 이
동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디젤엔진 방식이 아닌 전동
카트 방식이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 화물터미
널 운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3.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지방공항의 항공화물 물동량을 유치하
고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국내 제2 항공화물 허브로 육
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콜드체인 기술과 이를 보완할 친
환경 기술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콜드체인 시
장현황을 살펴보고 전통적인 콜드체인의 단점으로 지적
되어 온 高에너지-低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적용되고 있는 친환경 기술을 고찰하였다. 연구자는 글
로벌 시장 현황 및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항공화
물 터미널의 콜드체인 운영 사례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인
천국제공항의 CCC와 비엔나국제공항의 VPHC 운영 사
례를 통해 국내 지방공항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하였다.

국내 15개 지방공항들은 항공화물 물동량 수준이 거
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기존에 계획되었거나 건설
된 화물터미널 시설을 확장한다기 보다 지방공항 산업 
권역에 특성화 된 콜드체인 시설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운영 전환이 요구된다. 최근 들어 지방마다 지역에 특화
된 유기농 농축수산물 그리고 바이오·의약품 및 포장식
품(김치 등)이 항공화물 수출길 판로를 모색하고 있다. 
지방공항이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콜드체인 시설을 화물 
터미널 구역 내 구비한다면 산업 권역 내 항공화물 물동
량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으며 지역의 업체는 인천국제공항까지 운송
되는 물류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콜드체인 물류처리시설을 공항 내 구축한다 하더
라도 생산기업, 수요기업, 육상운송과 항공운송을 연결
해 줄 포워더 업체들이 뒷받침되어야 안정적으로 항공화
물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지역 
내 공항에 콜드체인 시설 구축을 중앙정부는 포워더 업
체들이 지방공항에 정착할 수 있는 중장기 기본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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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제 인센티브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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